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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쾌한 미래 식품

안내서 

지성인의 통찰과

염원이 담긴 여행기 
취재 김성미 리포터 grapin@naeil.com

사람들은 평화를 꿈꾸지만 지구촌 곳곳에선 갈등의 불길이 번

지고 있다. 국제사회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는 

이때, 참혹한 세계대전의 중심에서 평화와 사랑을 노래한 유럽

의 양심, 슈테판 츠바이크의 여행기를 읽어보는 건 어떨까? 

프랑스와 이탈리아, 미국과 스위스, 한때 제국이었던 오스트리

아의 곳곳을 모험가적 시선으로 관찰하는 츠바이크의 여행기 

속에는 혼돈의 시대, 평화와 화합을 꿈꾸는 지은이의 이상과 인

간에 대한 믿음, 고국에 대한 노스탤지어가 고스란히 녹아 있

다. 또 여행의 참된 의미를 묻고 속된 세태를 비판하는 흥미로

운 작품들도 함께 실려 있다. 표제작 <수많은 운명의 집>에는 

나치와 전쟁을 피해 망명하는 피란민의 참담한 모습을 통해 지

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지에

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고

통을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. 

라이너 마리아 릴케와 지그

문트 프로이트 등 수많은 지

성인들과 교류했던 작가의 

시적이고 감미로운 문장과 

재치 있는 묘사는 이 책을 읽

는 또 다른 즐거움이다. 

평소 세계사와 지리, 도시와 

건축, 역사 분야에 흥미가 있

는 학생에게 추천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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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 읽을 마음을 다잡는 것만큼 읽을 책을 고르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. 학
생들 혹은 온 가족이 함께 읽어도 좋을 새로운 책을 <내일교육>이 꼼꼼히 

살펴 소개합니다. 격주로 찾아올 두 권의 새 책, 기대해주세요._ 편집자

<수많은 운명의 집>

지은이 슈테판 츠바이크

펴낸곳 민음사

20년 뒤, 우리는 무엇을 먹게 될까? 이상기후로 갈수록 심각해

져가는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류는 곰팡이로 만든 단백질

과 식물성 고기, 세포 배양육 등 다양한 미래 음식들을 개발하고 

있다. 식량 평등과 동물 해방, 유해성분 제로를 표방하는 ‘대체식

품 기술’, 말은 그럴듯한데 한편으론 각양각색의 실험실 음식들

을 우리가 마음 편히 먹어도 되는지 고민되는 게 사실이다. 

제1형 당뇨병 환자로 어릴 적부터 모든 음식을 성분 단위로 분석

해 섭취하고, 관련 분야 기자로 첨단식품기술 분야를 폭넓게 취

재해온 지은이 라리사 짐버로프는 자신의 병력과 이력을 바탕

으로 사람과 지구의 건강을 위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날카로운 

질문들을 던진다. 지은이는 식

품회사들의 마케팅에 의지해 

식탁을 꾸리기 전에, 생산부터 

소비까지 ‘실험실 식품’이 우리 

식탁에 오르는 전 과정을 꼼꼼

하고 투명하게 살펴야 한다고 

강조한다. 또 소비자의 입장에

서 지속 가능한 식탁을 구상해

보는 방법도 안내한다.

평소 농축산업과 미래 식량, 환

경문제에 흥미가 있거나 자연

과학 계열 진로를 꿈꾸는 청소

년에게 일독을 권한다. 

<음식의 미래>

지은이 라리사 짐버로프

펴낸곳 갈라파고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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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를 예측하는 건 헛된 시도지만, 그래도 나는 이번 장을 통째로 

할애해서 이 한 가지 질문만 다뤄보고 싶다. ‘2040년에 우리 식탁에는 

어떤 음식이 올라올까?’ 식생활에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변화가 일어나

기에 20년은 턱없이 짧다. 50년도 부족하리라는 생각이 든다. 1931년

에 나온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의 수필 모음집 『폭풍의 한가운데』에는 

미래 식생활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, 이 글에서 처칠은 “닭 한 마리를 

통째로 잡는 어처구니없는 방식” 대신 가슴살, 다리, 허벅지살 등 원하

는 부위를 “적절한 배양물에서 각각 따로 키워내는” 날이 올 것이라고 

예상했다. 또한 효모처럼 “미생물도 통제된 환경 조건에서 활용될 것”

이라고 정확히 예측했다. 처칠이 50년쯤 뒤에 일어날 일로 예상한 일들

이 우리의 현실이 되기까지 80년이 걸렸다.

그런데도 왜 굳이 20년 뒤를 내다보려고 할까? 기술의 발전 속도에 

따라 세상도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, 식품의 변화 역시 가속화되리라고 

생각하기 때문이다. 50년이나 100년, 150년 뒤의 일은 너무 멀게 느껴


